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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 갖고 날고 마음 갖고 모두 갈 곳을 갑니다. 영은 안 보이니까 마음을 중심하는 것입니다. 물론 영을 보

는 사람은 영을 다 봅니다.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. 아픈 사람보다 오히려 쳐다보는 사람이 더 고

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.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해야 합니다. 

조은소리를 많이 읽습니다. 몇 번씩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. 책자에 나온 사람은 내가 볼 수 있어서 잘 아는

데 안 나오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.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 못차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

다. 잠자는 시간도 없습니다. 어찌 된 것인지 더 바뻐졌습니다. 

사업할때는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.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은 달아보고 끈으로 재어보고 센티미

터까지 다 재어보고 해야 합니다. 이제 사업을 통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얻어지는 것입니다. 크게 하

면 크게 얻어지고 작게 하면 작게 얻어집니다.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십시오. 

사업은 벌리면 찢어집니다. 그러니 너무 벌리면 안됩니다. 무용할 줄 모르면서 몸도 안 풀고 다른 사람이 다

리 잘 찢는다고 나도 하면 찢다가 잘못되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. 나도 축구하러 갔다가 남 축구하듯이 한 

번 발 운동했더니 뚝하고 소리가 났고 그 후 6개월동안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. 그 후부터 이제까지는 전혀 

그런 일이 없었습니다. 한 번 실수를 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잘 들 하시기 

바랍니다. 

장로들도 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 나이가 40대씩 되어 컸으니 잘 들 해나가야 합니다. 저울에 달아보고 그리고 

끈으로 미리(mm)까지 재어보고 하면 그냥 100% 정확합니다. 그렇게 알고 해나가면 됩니다. 나는 어디에 있

으나 바쁩니다. 어디에 있으나 똑같습니다.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.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

는지 천국에 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

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보다 더 바쁘고 내가 밖에 있었을 때보다 더 바쁩니다. 그동안 내가 책 써 놓은 것을 내

가 못 봤습니다. 한 80권 썼는데 여기 출판된 것은 몇 십권 입니다. 이것을 다 못 읽어봤습니다. 책 쓴 사람

이 전체를 못 읽어보고 출판을 했었습니다. 바쁘니까 못 읽어봤었는데 여기서 읽어보면서 다시 또 교정하고 

교정해서 다시 출판할 것입니다. 교정하는 것 뿐 만아니라 앞으로 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. 지금도 글을 

쓰고 있습니다. 이것저것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. 여기 있으니 저기 있으나 50개국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바

쁩니다. 

신앙이 튼튼한 사람이 약한 자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. 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. 몸도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

해야 합니다.  평생 써먹을 몸이니 초근초근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. 주일, 수요말씀 때 목사님들 설교

를 잘 들으십시오.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. 

내가 회원들 이름 넣어가면서 기도해주었습니다. 하루에 2천번씩 기도해주었습니다. 그러니까 각 교회 다 넣

고 세계50개국 다 뒤지려면 한참 걸립니다. 오래 걸립니다. 이름까지 모르면 얼굴 지나가면 다 기도해줍니다. 

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습니다. 잘 됩니다. 내가 기도해준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도 잘 됩니다. 나는 튼

튼하고 건강합니다. 내가 현재 나를 혹사를 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도 건강합니다. 오히

려 바깥의 사람들이 더 걱정입니다. 내 얼굴 잊어버리지말고 잘 기억하세요.


